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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연합회 관계자 오찬 – 2018.11.16. 총리서울공관

저의 오랜 친구이신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님, 그리고 15개

은행장님,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고 기쁩니다.

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은 일부 관행적인 생각이

나 관성적인 보도처럼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

닙니다. 그런 염려가 있으시면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.

여러분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 있고요, 또 여러분의 말씀을

듣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. 감사드릴게 네 가지고 말씀 듣고

싶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.

첫째는, 내외 경제 여건이 동시에 안 좋은 상황인데, 여러분

께서 국내 경제의 피가 돌게 해주시고, 또 정부의 경제운영에

협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

둘째는,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라든가 동산담보 활성화와

같은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중견․중소기업 지원을 확

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

셋째는, 취약 연체차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시고 중금리 대출

을 늘려 주시고 정책 서민금융을 늘려서 우리 취약계층과 서

민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

넷째는, ‘금융기관 공익재단’을 설립하셔서 청년 일자리 창출

과 주거지원 그리고 재해와 재난의 예방에 대한 강화 이런 공

익적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

세가지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. 첫째는, 우리 금융권이

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핀테크 또는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

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, 여러분께서 어떠한

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.

둘째는, 여러분의 그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금융

혁신지원특별법 , 인터넷전문은행법 같은 법 제도의 정비 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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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

만, 혹시 정부의 그러한 노력에 더 해야할 것은 없는지 여러분

의 제안을 듣고 싶습니다. 그리고

셋째는, 정부의 정책, 경제운영에 대해서 금융권에서도 생각

이 많으실 겁니다. 오늘 그러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

고맙겠습니다.

평소에는 늘 한식 중심으로 먹습니다만, 오늘은 돈을 많이

가지신 분들이어서 양식으로 준비했습니다.(웃음) 손님 덕에

양식을 먹게 생겼네요, 오늘 안심스테이크를 준비했으니 안심

하고 드시길 바랍니다.


